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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은 검찰수사의 성역인가?

 
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배후와 주범을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의 비겁함을 개탄한다.

1. 보도에 따르면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훈 전 국정원장, 노영민 전 청와

대 비서실장,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였고 오늘 정의용 전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

소환 조사하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다.

2.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(이하 한변)은 2022. 7.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

련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, 불법체포감금죄, 직권남용강요죄, 직무유기죄, 증거인멸죄 

등의 국내 일반 형사법 위반은 물론, 「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(국제

형사범죄법)」위반죄로 검찰에 형사고발을 한 사실이 있고, 그 전 2019. 11. (사)물망초에서도 

위 정의용 등을 같은 혐의사실로 검찰에 형사고발한 바 있었다.  

3. 그런데 검찰은 이와 같이 중대한 국제법 위반 인권유린 범죄혐의에 대하여 사건의 배후이자 

주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피고발인 문재인을 소환하기는커녕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를 

끝내려 한다는 것이다. 몸통을 못 본 체하고 깃털만 문제 삼는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라 아니 

할 수 없다. 한변이 고발장에서 적시하였듯이 사건의 중대성, 당시 한·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

고 청와대가 김정은 초청에 혈안이 되고 있었던 상황, 비밀 강제북송으로 인한 정치적 이득의 

수혜자 여하, 당시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2019. 11. 21. 미국 LA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정책 간

담회 직후 강제북송에 대해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최종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사실 등을 

감안해보면, 이 사건의 배후와 결정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관여가 있었음을 추단하기

에 충분하고,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피고발인을 불러 이런 여러 혐의점을 철저하게 추궁하여야 

마땅하다 할 것이다. 

4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작년 연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서 문재인만 덮어두고 수사를 

종결한 데 이어 이번에도 비겁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겠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. 대한민

국의 법치주의가 땅에 떨어지고 법이 조롱거리가 된 데에는 이 같은 검찰수사도 크게 한 몫을 

하였다고 하겠다. 검찰은 맹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인 수사를 하기 바란다. 무엇이 두려운

가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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